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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

 윤   가   영1)         이   준   배2)         박   선   웅†

본 연구는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가 정체성 발달의 긍

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중 어느 측면을 통해 매개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 대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정체성 발달, 웰빙, 우울

을 묻는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참여자의 웰빙과는 부적, 우울과

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다음으로,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를 알

아본 결과, 정체성 발달의 부정적 측면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로부터 학업성취압력을 높게 지각

한 참여자의 정체성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는데, 이는 곧 낮은 정신건강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자녀

가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정신건강 간의 매개변인으로 정체성 발달을 제시하며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중 부정적 측면이 두 변인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경쟁이 치열한 한국사회에서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개입

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학업성취압력, 정체성 발달, 심리적 웰빙, 삶의 만족, 우울,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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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은 인간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행복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도 행

복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행복한 삶, 좋은 삶에 대한 학

문적 관심 역시 높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관

심에도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4점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6.71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22). 특

히 청년들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

국인의 행복 수준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 

20대의 행복 수준이 가장 낮았고(최은수, 최종

안, 최인철, 2019), 2021년 기준 우울증 진료를 

받은 환자의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았다(건강

보험심사평가원, 2022). 이런 결과들은 한국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기 경험은 성인기의 삶의 토대를 형

성하는 시기로(Saha, Huebner, Suldo, & Valois, 

2010)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대학

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의 학업성취 수준과 교육열은 국제 사회

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2019년 기준 한국

의 연령별 취학률은 OECD 평균 이상이었고, 

2018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79개국 중

에서 읽기 2～7위, 수학 1～4위, 과학 3～5위

로 나타났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 높은 

학업성취를 바탕으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

룬 한국사회에는 명문대 입학, 고학력 취득이 

곧 풍요로운 삶과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 것

이라는 학벌주의 신념이 존재하고, 이런 신념 

아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시간과 돈을 아낌

없이 투자하며 자녀의 학업에 큰 관심을 보인

다(문상석, 연유식, 2010; 박영균, 박영신, 김의

철, 2010). 자녀의 학업적 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관심은 학업성취압력이라는 용어로 정

의되며 자녀의 삶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정체성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변인으로 한국 청년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살

펴보기 위해서는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신이 누

구인지에 대한 탐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청소년기에 대학 입학을 위해 많은 에너지

를 쏟은 청년들은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여전

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

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청년기 자녀의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정체성 발달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보다 높은 위치로 사회 이동 하기 위한 수

단으로서 학력 취득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에서 

명문대 입시와 대기업 취직은 자녀들뿐만 아

니라 부모들에게도 삶의 중요한 과업으로 자

리 잡아 왔다. 특히 부모들은 학업적 성공이 

미래의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고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믿으며 자녀의 학업적 성취

를 자녀 삶에 우선순위로 둔다. 이렇게 부모

가 자녀의 학업적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로 

압력을 가하는 것을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라

고 정의한다. 이때의 압력은 가치중립적 용어

로 부모의 양육 스타일과 자녀가 받아들이는 

수준에 따라 그 결과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으로 발현된다.

선행 연구에서 학업성취압력은 크게 양육태

도와 양육행동의 개념으로 구분되었다(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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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희, 2013). 양육태도로서의 학업성취압력

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성취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반

면, 양육행동으로서의 학업성취압력은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지나치게 높은 기준점을 

설정하고 성취 결과에 집착하며 결과에 따라 

보상이나 처벌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강영

철, 2003; 김의철, 박영신, 2008; 홍은자, 김희

진, 2003). 양육태도로서의 학업성취압력은 학

업에 대한 부모의 지지와 기대감의 형태로 자

녀에게 긍정적으로 지각되며, 자녀의 높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업성취로 이어진다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추상엽, 임성

문, 2008). 반대로 양육행동으로서의 학업성취

압력은 자녀의 흥미, 적성에 관계없이 지나치

게 높은 기준점을 설정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강한 압박과 부담, 스트레스로 지각된다(홍은

자, 김희진, 2003). 이는 자녀에게 성취에 대한 

부담감을 강하게 인식시키며 학업 스트레스를 

높이고, 심리적 고갈, 학업소진, 낮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초래한다(남상필, 이지연, 장진

이, 2012; 선혜연, 오정희, 201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자녀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에 두 측면 모두에서 고려될 필

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

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주로 자녀의 학습 

외 활동을 억압하고 자녀의 성취나 진로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자

녀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으로서의 

학업성취압력에 집중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부모의 과잉통제적 양육방식은 자녀

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

로부터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활동을 규제받고 

간섭받은 청소년들은 높은 우울과 낮은 심리

적 웰빙 및 삶의 만족을 경험한다(김영민, 임

영식, 2013; 이현지, 김민수, 2021; Shaffer, 

1999). 나아가 이런 부정적 영향력은 청소년기

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기까지 이어진다. 고등

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잉간섭과 우울, 삶의 만족의 관계

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소년기에 부모

로부터 간섭을 높게 지각한 자녀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모의 간섭에 더 예민하게 반

응하고, 우울의 증가 폭과 삶의 만족의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정문경, 2020). 더불어 

부모의 과잉간섭과 과잉보호는 대학생의 주

관적 웰빙과 심리적 웰빙, 우울, 불안과 관련

이 높다(정문경, 2019; 황예델, 이경순, 2019; 

Kouros, Pruitt, Ekas, Kiriaki, & Sunderland, 2017). 

이런 결과들은 학업성취압력을 포함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기 이후 성인이 된 자녀의 

정신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건강 2요인 모델

과거 정신건강의 측정은 정신병리의 유무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정신병리와 정신건강

이 연속선상에 있는 반대 개념이라고 가정한 

정신건강 1요인 모델에 근거한 방식으로, 정

신병리의 부재를 곧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

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최근 정신병리와 정신

건강은 서로 상호보완적이지만 독립적인 개념

이라는 정신건강 2요인 모델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김현정, 고영건, 2012; Greenspoon & 

Saklofske, 2001; Keyes, 2007; Suldo & Shaffer, 

2008). 정신건강 2요인 모델에 의하면, 정신적

으로 건강한 상태는 정신병리가 없으며 동시

에 긍정적인 정신건강(positive mental health) 수

준이 높은 상태로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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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정신병리와 함께 긍정적 정신건강 수준

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Keyes, 2007; Keyes, 

Dhingra, & Simoes, 2010).

긍정적 정신건강은 크게 쾌락주의적 웰

빙(hedonistic well-being)과 자기실현적 웰빙

(eudaimonic well-being)으로 구분된다 (Keyes, 

2007; Keyes et al., 2010). 쾌락주의적 웰빙은 

개인이 느끼는 긍정적 정서와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에 중점을 둔 관점이다. 구체적으로, 행

복함, 차분함, 평화로움, 활기참 등 긍정적 정

서를 빈번하게 경험하며 삶 전반에 대해 주관

적으로 만족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자기

실현적 관점에서 좋은 삶이란 개인이 삶의 

의미를 찾고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충분히 

기능하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개인이 사

회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는 것 또한 고려

한다(Keyes, 2007). 자기실현적 웰빙을 측정

하는 대표적인 척도로는 심리적 웰빙 척도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Ryff, 1989)가 있

는데, 이는 다음의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자기수용(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

도), 긍정적 대인관계(타인과의 만족스럽고 신

뢰 있는 관계 형성), 자율성(자신의 가치체계

를 기반으로 결단력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 

환경지배력(자신이 기능할 수 있도록 외부 환

경을 관리하는 능력), 삶의 목표(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성 설정), 개인적 성장(잠재력을 실

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본 연구에서는 두 

관점의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

는 두 가지 척도 즉, 삶의 만족 척도(Diener, 

Emmnos, Larsen, & Griffin, 1985)와 심리적 웰빙 

척도(Ryff, 1989)를 모두 사용하였다.

정신건강의 부정적 측면은 우울, 불안, 스

트레스, 행동장애 등 여러 종류의 정신병리에 

대한 평정을 통해 측정된다(김현정, 고영건, 

2012; 백인규, 고영건, 문기범, 2019; 신현숙, 

2021; 이승연, 안소현, 2018; Keyes, 2007; Keyes 

et al. 2010), 하지만, 한국 청년들의 우울 수준

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우울에 집중

하였다. 2021년 기준 20대 우울증 환자의 수는 

17만 7,166명으로 전체 우울증 환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최근 5년간 20대 우울

증 환자의 증가 추이는 86.8%로, 20대가 연령

대별 증가율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건

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우울은 부적응적 행

동, 낮은 삶의 만족과 관련이 높아 삶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자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강상

경, 2010; 윤예인, 김주일, 2019; Papakostas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우울감을 측정하는 데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adloff, 1977)와 보다 

적은 문항으로 한국인의 우울장애를 더 정확

하게 선별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형 우울장

애 선별도구(윤서원 등, 2018)를 사용하여 우

울을 측정하였다.

정체성과 정신건강

정체성1)이란 삶에 방향성과 의미를 부여하

는 내면화된 목표나 가치, 믿음에 기초하여 

명확하게 기술된 자기규정을 의미한다(박선웅, 

박예린, 2019; Erikson, 1968; Waterman, 2007). 

정체성 개념을 실증적 연구로 발전시킨 

1) 정체성은 성별이나 인종 등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에 의해 결정되는 집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

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자기정체성(self-identity)의 의미로 사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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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ia(1966)는 정체성 발달 단계가 위계적인 

지위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지위에 따라 

일방향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Marcia 

(1966)의 정체성 지위 이론은 등장 이후 연구

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최근의 정체성 

연구는 정체성이 위계적 지위에 따라 일방향

적으로 발달하거나 순차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들을 보고하며 지위 이론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Kaufman, Cundiff, 

& Crowell, 2015; Luyckx, Goossens, Soenens, & 

Beyers, 2006; Luyckx et al., 2008).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정체성을 지위가 아닌 차원으로 접

근하는 두 가지의 척도를 사용하여 정체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Luyckx 등(2006)은 이중 순환 모형을 

제시하며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과 유지

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측

정하기 위한 도구인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Dimensions of Identity Development Scale; 

Luyckx et al., 2008)는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을 다루는 두루 탐색(exploration in breadth), 

깊이 탐색(exploration in depth), 전념 생성

(commitment making), 전념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commitment)와 함께 부정적 측면을 측정

하는 반추적 탐색(ruminative exploration)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중 순환 모형에 의하면, 정체

성 형성 과정은 전념할 대상을 선정하기 전에 

여러 대안을 넓고 얕게 탐색하는 두루 탐색과 

여러 대안 중 하나의 전념 대상을 선택하는 

전념 생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전념의 

대상이 형성된 후에는 전념 대상에 대한 평가

가 이루어지는데, 선정된 전념 대상에 대해 

깊게 탐색하는 깊이 탐색과 탐색을 바탕으로 

전념을 내면화하는 전념 동일시가 이에 해당

한다. 마지막으로 반추적 탐색이란 앞서 제시

된 긍정적인 정체성 차원들과는 달리 정체성 

발달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차원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며 

불확실성과 무능성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Kaufman 등(2015)은 정체성의 긍정

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성격, 행동, 정서, 

임상 병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

기개념과 정체성 척도(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를 개발하였다.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차원인 확고한 정체성(consolidated identity)은 일

관된 자기관을 형성하여 상황에 의해 좌지우

지되지 않고 비교적 일관된 믿음과 태도, 가

치관을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교란된 

정체성(disturbed identity)은 미래의 계획이나 가

치관, 믿음, 행동적 특성 등이 일관되지 않고 

불안정하여 외부 상황이나 주변인에 의해 자

기관이 크게 좌지우지되는 상태이다. 마지막

으로, 정체성 결여(lack of identity)는 정체성을 

전혀 형성하지 않은, 자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교란된 정체성은 비록 비일

관적이고 불안정할지라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정체성 결여

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결여

된 상태라는 차이가 있다.

정체성 이중 순환 모델과 자기개념 정체성 

척도에서 제시된 정체성의 긍정적 차원과 부

정적 차원은 각각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을 다루는 

변인들은 심리적 웰빙과 삶의 만족을 정적으

로 예측하는 변인으로 삶 전반에 긍정적으

로 기여한다(Hardy, Francis, Zamboanga, Kim, 

Anderson, & Forthun, 2013; Marcia, 1980; Meeus, 

Dekovic, & Ledema, 1997; Park & Moon, 2022). 

구체적으로, 긍정적 정체성 차원들은 자기 확

신, 자존감, 독자성, 책임감, 통합성,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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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과 정적상관을 보인다(Cote & Levine, 2002; 

Cramer, 1997; Pulkinnen & Ronka, 1994). 인지적 

측면에서 보면, 정체성을 잘 형성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탐색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삶의 주요 과제 탐색

에 능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높다

(Krettenauer, 2005). 성격적 측면에서 확고한 정

체성은 성격장애와 신경증과는 부적상관을 가

지고, 적응적 성격 특성 요소인 외향성, 우호

성, 성실성, 개방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

(Bogaerts et al., 2021).

반대로 정체성에 대한 깊은 탐색과 전념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반추적 

탐색을 경험하고, 교란된 정체성 혹은 정체성

이 결여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정체성이 제

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명확한 자기관

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쉽게 상실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실

존적 공허함을 경험한다(Cramer, 1997; Kaufman 

et al., 2015; Waterman, 2007). 정체성 발달의 

부정적 측면은 비적응적인 행동, 즉 약물 남

용, 행동 장애, 청소년기 일탈과 관련이 있고

(Finzi-Dottan & Golubchik, 2011; Rose & Bond 

2008; White & Jones, 1996), 높은 우울 및 낮은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다(Luyckx, Schwartz, 

Goossens, Beyers, & Missotten, 2011; Marcia 

2003). 나아가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는 

신경증 및 성격장애와 정적상관을 보이는데, 

특히 정체성 결여는 경계성 성격장애를 예측

하는 하나의 지표로 작용한다(Bogaerts et al., 

2021; Kufman et al., 2015).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정신

건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의 매개효과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심리학적 주제로 제기

한 Erikson(1968)은 청소년기를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산업화 사회가 도래하고 

높은 고등 교육 참여와 직업의 다양성이 증

가하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며 정체성 발달

의 시기가 청소년기부터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 까지로 확대되었다(Arnett, 2000; 

Schwartz, Cote, & Arnett, 2005). 성인모색기는 

만 18세에서 25세,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

입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본 연구의 대학생 참

여자들도 이 시기에 속한다. 이들은 청소년기 

대학입시에 몰두했기 때문에 청소년기 발달과

업인 정체성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소년기에서부터 성

인모색기에 걸쳐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

할 수 있으나, 한국 청소년의 정체성을 탐색

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와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가까운 타인은 자신에 대한 탐색의 과

정에 다양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중 부모는 자녀들에게 매우 가깝고 의미 있는 

타자로 청소년기 정체성 형성에 직간접적 영

향을 준다. 가족주의와 효(孝) 중시 문화의 특

성상 한국의 부모-자녀의 관계는 다른 국가의 

부모-자녀 관계보다 더 상호의존적 관계를 띤

다(류정현, 2007).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

적 성취에 자녀보다 더 높은 기대를 갖고 있

으며, 자녀의 학업성취를 자녀 개인의 결과물

이 아닌 부모-자녀의 상호협력에 의한 결과로 

지각한다(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10). 자녀 

또한 부모에게 느끼는 죄송함과 존경심을 기

반으로 성취동기와 성취도를 향상시킨다(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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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김의철, 정갑순, 2004). 이러한 결과는 한

국사회에서 부모가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가리킨다.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지각되는 부모의 지지

와 관심은 우울과 스트레스, 불안으로부터 자

녀를 보호해 주는 완충재 역할을 한다(송미라, 

한기백, 2015; 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1). 하지만 이러한 지지와 관심이 적정 수

준을 넘어 통제, 간섭, 그리고 성취를 위한 압

박, 즉 학업성취압력으로 지각된다면 이는 자

녀에게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을 야기하고 삶

의 만족을 감소시키는 등 역효과를 초래한다

(김영민, 임영식, 2013; 문상석, 염유식, 2010; 

서문화, 윤미선, 2021; 이현지, 김민수, 2021; 

정문경, 2019; 정문경, 2020; 홍은자, 김희진, 

2003; 황예델, 이경순, 2019; Kouros, Pruitt, 

Ekas, Kiriaki, & Sunderland, 2017; Shaffer, 

1999). 지각된 학업성취압력이 자녀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자기결정이

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자기결정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실현과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고 경험

을 추구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다(Deci & Ryan, 

2000). 능동적 존재인 인간에게 내적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된 환경은 만

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다. 개인의 관점과 선택이 존중되고, 개인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자율성 지지 환경

(autonomy-support contexts)은 인간의 기본 심리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충족시키며 

이는 사회심리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개인의 웰빙을 향상시킨다(송미라, 한기백, 

2015; Allen, Hauser, Bell, & O’Connor, 1994; 

Assor, Roth, & Deci, 2004; Boggiano, Flink, 

Shields, Seelbach, & Barrett, 1993; Grolnick, Ryan, 

& Deci, 1991; Levesque, Zuehlke, Stanek, & Ryan 

2004). 반대로 개인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통제된 환경(controlling contexts)은 기

본 심리적 욕구들을 좌절시킴으로써 높은 우

울과 낮은 삶의 만족감을 유발한다(김성일, 소

연희, 윤미선, 2008; 이의빈, 김진원, 2021; 정

문경, 2020). 

자기결정이론과 정체성 발달 이론은 인간을 

보다 건강하고 통합된 자기관을 형성하기 위

해 외부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동적 존재

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틀을 공유한다

(Ryan & Deci, 2003; Soenens et al., 2005). 이러

한 맥락에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개

인의 정체성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유

추할 수 있다. 실제로 기본적 심리 욕구인 자

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충족은 정체성 발달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Luyckx 

et al., 2009). 구체적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횡단연구와 종단연구를 진행한 결과, 

기본적 심리 욕구 충족은 전념 생성과 전념 

동일시, 깊이 탐색, 두루 탐색과 정적 관계를 

보였고 반추적 탐색과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즉,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흥미에 따라 행

동하는 청소년 및 청년들은 정체성 형성에 필

요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정체성 

발달 과정에서 직면하는 위기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명확한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반대

로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의 자율성을 

덜 지각하는 이들은 자신에게는 문제를 해결

할 힘이 없다고 느껴 자기이해를 위한 정보 

탐색을 회피하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자기상

에 머무르게 된다(Soenens et al., 2005). 이처럼 

정체성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자신의 내적 가치와 흥

미를 탐색할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 이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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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볼 때,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학업성취압력은 자녀에게 통제

된 환경으로 지각되고, 결국 정체성 발달 기

회를 방해하고 심리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것

이다(Deci & Ryan, 2000, Erikson, 1968; Luyckx, 

Vansteenkiste, Goossens, & Duriez, 2009; Marcia, 

1980).

선행 연구들은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과 정신건강 간의 부적 관계를 밝혀왔지만, 

오직 소수의 연구만이 두 변인 사이를 매개하

는 변인에 대해 주목해왔다. 두 변인 간의 관

계에서 기존에 고려된 매개변인은 과제비용, 

학업적 성공에 대한 가치, 학교의 지지, 교우

관계로 주로 학업적 특성이나 타인과의 관

계적 특성에 국한되어 있다(서문화, 윤미선, 

2021; 신영미, 진미정, 2020; Ma, Siu, & Tse, 

2018). 학업성취압력을 지각하는 시기는 정체

성을 형성하는 시기와 맞물려있음에도 불구하

고 현재까지 두 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녀의 

정신건강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청소년기의 경험과 삶의 태도가 성인기의 삶

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여

(Saha et al., 2010), 본 연구는 주로 청소년기에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성인모색기 자

녀의 정체성 발달 및 정신건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각

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두루 탐색, 깊이 탐색, 전념 생성, 전념 

동일시, 확고한 정체성)과 부정적 측면(반추적 

탐색, 교란된 정체성, 정체성 결여) 중 어느 

경로를 통해 정신건강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

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

을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25세 성

인 중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10명을 모

집하였다(여성 64명, 남성 46명).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22.28세(표준편차 = 1.95)였다. 참

여자들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기보고식 척

도들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저자들이 소속

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고

(KUIRB-2022-0333-01), 설문 시작 이전에 자발

적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참여자들은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측정 도구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참여자들이 부모로부터 느낀 학업성취압력

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지각 

척도(강영철, 2003)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내

적합치도는 α = .94였다. 본래 이 척도는 청

소년을 대상으로 했기에 현재형으로 만들어졌

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

소년기 혹은 현재 지각하는 부모로부터의 학

업성취압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연구의 

용례에 따라(김지근, 김나래, 2020; 조하정, 이

다예, 박선웅, 2021) 현재형과 과거형을 함께 

제시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부모님은 내가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꾸중을 하신다(하

셨다).”와 “부모님은 나에게 남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하셨다).” 

등이 있으며, 참여자들은 각 문항이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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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에 대해 7점 척

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로 표시하였다.

정체성 발달

참여자들의 정체성 발달의 여러 차원을 측

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척도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척도는 Luyckx 등(2008)이 개발하고 

Park 등(2021)이 번역한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Dimensions of Identity Development Scale; 

DIDS)이다. 이 척도는 다섯 개의 하위요인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요인에는 5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그중 두루 탐색(exploration in breadth)은 전념 

대상을 정하기 전 여러 대안에 대해 정보를 

얻고 비교하는 과정(α = .91; 예, “내가 선택

할 수도 있는 다양한 삶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전념 생성(commitment making)은 

여러 대안 중에서 특정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

(α = .91; 예,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깊이 탐색(exploration 

in depth)은 특정 대상에 대해 전념을 생성한 

후 그 대상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는 과정

(α = .83; 예, “내가 세워놓은 미래 계획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다.”), 전념 동일시

(identification with commitment)는 생성된 전념에 

대해 깊이 탐색해 자신의 전념을 내면화하고 

동일시하는 과정(α = .91; 예, “미래에 대한 

내 계획은 나의 진정한 흥미와 가치에 부합한

다.”)을 각각 측정한다. 추가로, 반추적 탐색

(ruminative exploration)은 내·외적 두려움, 위협 

등에 의해 자기 자신에 대해 만성적으로 고민

만 하고 있는 상태(α = .79; 예, “내가 나아가

고 싶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를 측정한다. 참여자들은 각 문

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7점 척도

(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사용된 정체성 발달 척도는 

Kaufman 등(2015)이 개발한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SCIM)이

다. 국내에 번역된 적이 없어 한국어와 영어

에 능통한 두 명의 대학원생 연구자가 각각 

번역 및 역번역을 하고, 수년간 정체성을 연

구해온 교수 연구자와 협의를 통해 최종 문항

을 도출하였다. 본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확고한 

정체성(consolidated identity)은 10개의 문항(α = 

.8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가치를 두

는지 알고 있다.”가 있다. 교란된 정체성

(disturbed identity)은 11개의 문항(α = .84)이고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 자신이 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흉내 낸다.”가 있다. 마지막으

로, 정체성 결여(lack of identity)는 총 6문항으

로(α = .87)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모

른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

다; 7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웰빙

참여자들의 개인적 웰빙은 두 종류의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첫 번째는 Ryff(1989)

가 개발하고 신희성 등(2017)이 번역한 심리적 

웰빙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사용

하였다. 심리적 웰빙 척도는 여섯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총점만을 사용하였다. 총 30문항

으로 내적합치도는 .95로 나타났다. 예시 문항

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개인으로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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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했다고 느낀다.”가 있다. 두 번째 척도는 

Diener 등(1985)이 개발하고, 임영진(2012)이 번

역한 삶의 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이다. 총 5문항으로 내적합치도는 .90이었

다. 예시 문항으로는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가 있

다. 참여자들은 두 웰빙 척도에 대해 모두 7

점 척도를 사용해 응답하였다. 심리적 웰빙(평

균 = 4.59; 표준편차 = 0.93)과 삶의 만족도

(평균 = 4.18; 표준편차 = 1.31) 간의 상관은 

높았고(r = .79, p < .001) 표준점수로 환산 뒤 

평균을 내어 웰빙 점수로 사용했다.

우울

우울 변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두 종류

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Radloff(1977)

이 개발한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로 전겸구와 이민규(1992)가 번

역한 20문항을 사용하였다(α = .92; 평균 = 

1.79; 표준편차 = 0.53). 예시 문항으로는 “평

소에는 성가시지 않았던 일이 성가시게 느껴

졌다.”가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 지

난 7일간의 각 문항에 해당하는 증상을 얼마

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4점 척도(1 = 거의 드

물게; 4 = 대부분)로 나타내었다. 두 번째 척

도로는 윤서원 등(2018)이 개발한 한국형 우울

장애 선별도구를 사용하였다(평균 = 1.69; 표

준편차 = 0.85). 본 척도는 총 11문항(α = .95)

으로 예시 문항은 “(지난 2주간) 하루 중 대부

분의 시간 동안 울적했다.”가 있다. 참여자들

은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해 응답하였다. 두 척도의 상관

은 매우 높았고(r = .86, p < .001) 표준점수로 

환산 뒤 평균을 내어 사용했다.

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변인이 주요 변인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나이, 성별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였다. 참가자들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설문지

에 제시된 9단계의 사다리 그림을 보고 자신

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에 응

답하였다. 9는 상위 10%, 8은 상위 20%를 의

미하며 2는 하위 20%, 1은 하위 10%를 의미

한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기보고식 척도의 자료들은 SPSS 

27을 통해 분석되었다.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

시하고 주요 변인 간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다음으로,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정신

건강 사이에서 각 정체성 발달 차원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전체 8개 정체성 

발달 차원을 한 모형에 투입하여 병렬매개효

과 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PROCESS 

Macro(Hayes, 2018) 모델 4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PROCESS Macro의 병렬매개

분석은 하나의 모형에 다수의 매개변수 투입

이 가능한 방법으로 병렬적 매개구조에서 각

각의 개별 매개 통로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

(Hayes, 2013; Kane & Ashbaugh, 2017). 간접효

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10,000번 부

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의 계수가 95% 신뢰구간에 영가설

에서 설정한 값인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유의

도 .05수준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보고

했다(Preacher & Haye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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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학업성취압력, 정체성 발달, 정신건강의

기술통계, 단순상관 결과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높은 학업성취압력은 

웰빙과 부적(r = -.23)으로, 우울과는 정적(r = 

.47)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나 선행 연구를 지지

하였다(이선미, 주영아, 2019). 학업성취압력과 

정체성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업

성취압력은 부정적 측면을 나타내는 반추적 

탐색(r = .24), 교란된 정체성(r = .22), 정체성 

결여(r = .35)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

졌지만, 긍정적 발달 과정을 나타내는 차원인 

두루 탐색(r = -.07), 깊이 탐색(r = -.06), 전념 

생성(r = -.04), 전념 동일시(r = -.13), 확고한 

정체성(r = -.12)과는 부적이지만 유의하지 않

은 관계에 있었다.

정체성 변인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의 경

우, 웰빙은 긍정적 정체성 발달 과정을 나타

내는 차원인 두루 탐색(r = .59), 깊이 탐색 

(r = .57), 전념 생성(r = .62), 전념 동일시(r = 

.65), 확고한 정체성(r = .73)과는 정적인 관계, 

부정적인 발달 과정을 나타내는 반추적 탐색

(r = -.42), 교란된 정체성(r = -.30), 정체성 결

여(r = -.73)와는 부적인 관계에 있었다. 우울

과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우울은 긍정

적 측면에 해당하는 두루 탐색(r = -.24), 전념 

생성(r = -.23), 전념 동일시(r = -.39), 확고한 

정체성(r = -.38)과는 부적 상관, 부정적 정체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학업성취압력 -

2. 두루 탐색 -.07 -

3. 깊이 탐색 -.06 .82** -

4. 전념 생성 -.04 .60** .67** -

5. 전념 동일시 -.13 .69** .66** .85** -

6. 반추적 탐색 .24* -.09 -.05 -.46** -.47** -

7. 확고한 정체성 -.12 .62** .66** .61** .64** -.24* -

8. 교란된 정체성 .22* -.04 -.09 -.08 -.10 .35** -.16 -

9. 정체성 결여 .35** -.33** -.35** -.41** -.41** .46** -.60** .59** -

10. 웰빙 -.23* .59** .57** .62** .65** -.42** .73** -.30** -.73** -

11. 우울 .47** -.24* -.17 -.23* -.39** .40** -.38** .28** .53** -.62** -

12. 성별(남=1, 여=2) -.03 -.01 -.02 -.06 -.06 .06 -.02 -.08 .02 -.05 .12 -

13. 나이 -.01 -.24* -.20* -.19* -.21* .21* -.30** .03 .13 -.18 .13 -.22* -

14. 사회경제적 지위 -.15 .34** .34** .16 .18 -.04 .28** -.12 -.21* .37** -.21* .08 -.10 -

평균 3.83 5.13 4.96 4.46 4.42 4.76 4.87 3.21 3.10 0 0 _ 22.28 5.05

표준편차 1.34 1.11 1.07 1.28 1.26 1.16 0.88 0.92 1.27 0.95 0.96 _ 1.95 1.90

*p < .05. **p < .01.

표 1. 학업성취압력, 정체성 발달, 정신건강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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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차원인 반추적 탐색(r = .40), 교란된 정체

성(r = .28), 정체성 결여(r = .53)와는 정적 상

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

과와 유사하다(Kaufman et al., 2015; Park et al., 

2021). 예외적으로 깊이 탐색(r = -.17)은 우울

과 부적이지만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추가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나이는 두루 탐색

(r = -.24), 깊이 탐색(r = -.20), 전념 생성(r = 

-.19), 전념 동일시(r = -.21), 확고한 정체성

(r = -.30)과는 부적, 반추적 탐색(r = .2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두루 

탐색(r = .34), 깊이 탐색(r = .34), 확고한 정

체성(r = .28)과는 정적, 정체성 결여(r = -.21)

와는 부적관계에 있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

위는 웰빙(r = .37) 및 우울(r = -.21)과도 유의

한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매개분석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공변인으로 

투입될 때와 되지 않을 때 유의성의 양상에는 

차이가 없었다. 아래 제시된 결과는 인구통계

학적 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모형이다.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 간 정체성 변인의

간접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정체성을 

제시하고 실제로 그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확

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학업성취압력을 예측변인, 정체성 발달과 관

련된 8개의 변인을 매개변인, 정신건강의 지

표로 사용한 웰빙과 우울을 준거변인으로 각

각 설정하여 총 16번의 간접효과 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DIDS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반추적 탐색, SCIM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정체

성 결여만이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 사이를 

유의하게 매개하였다(표 2).

다음으로, DIDS와 SCIM의 모든 하위요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병렬매개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학업성취압력이 

웰빙에 미치는 총효과(b = -0.16)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직접효과(b = -0.00)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우울에 미치는 총효과(b = 

0.34)와 직접효과(b = 0.20)는 모두 유의하였다. 

학업성취압력과 정체성 차원 간의 관계를 확

인한 결과, 학업성취압력은 정체성 발달 중 

부정적 측면인 반추적 탐색(b = 0.21), 교란된 

정체성(b = 0.15), 정체성 결여(b = 0.33)와 정

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정체성 발달

의 긍정적 측면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정체성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확

고한 정체성(b = 0.23)은 웰빙과 유의한 정적 

관계에, 정체성 결여는 부적(b = -0.36) 관계에 

간접효과 b SE 95% CI

학업성취압력 → 반추적 탐색 → 웰빙 -0.07 0.03 [-0.14, -0.01]

학업성취압력 → 정체성 결여 → 웰빙 -0.18 0.05 [-0.29, -0.07]

학업성취압력 → 반추적 탐색 → 우울 0.05 0.03 [0.01, 0.11]

학업성취압력 → 정체성 결여 → 우울 0.10 0.04 [0.03, 0.18]

표 2. 예측변인(학업성취압력)과 준거변인(웰빙, 우울) 간 정체성의 간접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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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우울의 경우, 전념 생성(b = 0.27), 전

념 동일시(b = -0.34), 그리고 정체성 결여(b = 

0.25)가 각각 유의한 관계에 있었다. 학업성취

압력과 정신건강 간 정체성의 간접효과 분석 

결과, 8개 하위요인 중 정체성 결여에서만 웰

빙(b = -0.12, SE = 0.04, 95% CI [-0.20, -0.04])

과 우울(b = 0.08, SE = 0.04, 95% CI [0.02, 

0.17])에 대한 유의한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과 자녀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정체

성 발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

적으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정체성 발달

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중 어느 경로

를 통해 정신건강으로 이어지는지 알아보았다. 

주요 변인 간 단순상관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업성취압력은 웰빙과는 부적, 

우울과는 정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이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서문화, 윤미선, 

2021; 신영미, 진미정, 2020; 이선미, 주영아, 

2019; 정문경, 2020; 홍은자, 김희진, 2003). 학

업성취압력과 정체성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

한 결과, 학업성취압력은 오직 정체성의 부정

적 차원들, 구체적으로 반추적 탐색, 교란된 

정체성, 정체성 결여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로부터 학업성취압력을 많이 느낀 

사람일수록 비일관적이고 불명확한 자기관을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과잉간

섭이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이의빈과 김진원

(2021)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논문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정체성과 정신

건강은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문현, 이다예, 

김소을, 박선웅, 2022; 박선웅, 박예린, 2019; 

Hardy et al., 2013; Marcia, 1980; Meeus et al., 

그림 1.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웰빙/우울)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의 매개효과

주. 사선(/) 앞의 통계값은 웰빙, 사선 후의 통계값은 우울과 관련된 통계값을 나타내고, 

괄호 안의 통계값은 총효과를 나타낸다. 비표준화 계수가 제시되었다.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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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Park, Kim, Moon, & Cha, 2021; Park & 

Moon, 2022; Pulkinnen & Ronka, 1994). 구체적

으로, 정체성의 긍정적 차원들은 높은 웰빙, 

낮은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정체성의 

부정적 차원들은 반대 방향의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부모의 학업성취압

력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정체성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학업

성취압력을 예측변인, 웰빙과 우울을 준거변

인, 정체성 발달과 관련된 8개의 차원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고, 총 16번 단순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반추적 탐색과 정체성 

결여에서만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다

음으로, 정체성 발달의 8개 차원의 매개효과

를 동시에 추정하기 위해 웰빙과 우울을 준거

변인으로 각각 설정하고 총 2회 병렬매개분석

을 실시한 결과, 두 경우 모두에서 오직 정체

성 결여만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학업성취압력은 정체성 발달의 부정적 

차원을 통해 정신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지나

친 통제와 간섭은 자녀의 자기결정 동기를 억

제하고(김신아, 오인수, 2014; Black & Deci, 

2000), 정체성 탐색과 전념의 기회를 방해한다

(Luyckx et al., 2009; Soenens et al., 2005). 나

아가 선행 연구들에서도 밝혀졌듯 불명확한 

정체성은 높은 우울과 낮은 심리적 웰빙 등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로 이어지게 된다(김

수연, 2019; Luyckx et al., 2011; Sharma & 

Chandiramani, 2021).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해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

강 사이에서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에서

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러한 결과는 높은 학업성취압력이 자녀의 정

체성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낮

은 학업성취압력이 정체성 발달을 촉진하는 

요인은 아니며, 정체성 발달을 위해서는 추가

적인 요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표

적으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 양육방식은 자녀

의 긍정적 정체성을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흥

미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을 탐색하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율성과 유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자율성

을 지지하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자녀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하며 자녀

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전적 과제

를 주고 이에 따른 피드백과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환경은 자녀의 자율성을 높일 뿐 아니

라 유능성까지 충족시킨다. 또한 이런 안정적

인 부모-자녀 관계에서 관계성 욕구를 충족한 

자녀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탐색할 힘을 얻게 

된다(La Guardia, 2009). 선행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지각한 자녀들은 자기

결정 동기를 발휘하고(김신아, 오인수, 2014) 

명확한 정체성을 형성하며(Allen, Hauser, Bell, 

& O’Connor, 1994) 긍정적 정신건강(송미라, 한

기백, 2015)을 유지한다. 따라서 자녀의 정체

성 발달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통제 차원이 

아닌 자율적이고 지지적 차원의 양육이 필요

하다.

둘째, 단순매개분석에서는 반추적 탐색과 

정체성 결여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지만 

병렬매개분석에서는 오직 정체성 결여만이 유

의하게 나타났다. 정체성 결여는 기존 정체성 

발달에 대한 실증적 문헌에서 많이 다루어지

지 않았던 개념으로, 최근 정체성과 정신병리

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Kaufman 등

(2015)에 의해 도입된 개념이다. 정체성 결여

는 공허함, 방향성 상실, 결여된 실존의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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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포함하고,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과 

부적인 관계를, 신경증과 경계성 성격장애와

는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등 부정적인 성

격 특성과 정신병리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Bogaerts et al., 2021). 반추적 탐색이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지는 못

했지만 막연하게나마 답을 찾으려는 상태라면, 

정체성 결여는 이러한 노력조차 없이 자기개

념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정체성 결여가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을 유

일하게 매개했다는 것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이 단순히 자기이해의 부족을 넘어 자기개념

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체

성 결여가 신경증과 경계성 성격장애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Bogaerts et al., 2021; Kufman et al., 2015), 정체

성 결여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심리학적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정체성의 부정적 차원 중 교란된 정

체성은 단순매개에서도 병렬매개에서도 유의

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란된 정체성이 

다른 부정적 측면과 달리 학업성취압력과 정

신건강의 사이를 매개하지 않은 이유는 교란

된 정체성의 특징과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징

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교란된 정체성은 주

변 상황이나 타인에 의해 비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자기개념이 변화하는 것을 가리키는

데, 이는 한국사회의 관계주의적 문화와 비슷

한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상황이나 타인

에 관계없이 일관된 자기(self-consistency) 유지

를 중요시하는 서양문화와 달리 관계주의적 

문화인 한국에서는 상황이나 타인에 따라 유

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규범으로 여긴다(허

태균, 2015; Cross, Gore, & Morris, 2003). 상대

적으로 유연성을 강조하는 한국의 문화적 특

성을 고려했을 때 교란된 정체성은 타 부정적 

차원들에 비해 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그 부

정적 영향력 또한 약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교

란된 정체성이 자기관의 완벽한 부재를 나타

내지는 않는다는 점과 한국의 관계주의적 문

화 특성을 공유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유

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해석

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비교문화적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정신건

강 사이의 매개변인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개인 내면 심리에 주목하기보다는 학업적 특

징 혹은 타인과의 관계적 특징 등 개인 외적

인 요인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하지만, 

학업성취압력을 지각하는 시기가 정체성 형성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의 학

업성취압력과 자녀의 정체성 발달 상태에 대

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녀의 심

리적 특성 중 하나인 정체성 발달을 통해 학

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구분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청소년

기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모색기 혹은 초기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명문대

학교 입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업

성취압력을 받지만, 막상 대학교에 입학한 후

에도 취업 혹은 대학원 진학이라는 목표를 이

루기 위해 학업성취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높은 학업성취압력이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정체성 형성을 방해하고, 이는 다

시 취약한 정신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이와 관련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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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척도에 의한 

횡단연구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자녀의 정체성 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종단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높은 우울

과 스트레스를 넘어 자살까지도 포함하는 심

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과정에서 정체성 부재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국 청소년들은 독

특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학생으로서

의 정체성을 수용하고 있다(김은정, 2009). 또 

대학교에 진학하고 난 후에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에 대

한 뚜렷한 답을 내리지 못한다(김지근, 김나래, 

2020). 나아가 정체성은 진로 계획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정체성을 명확히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로에 대한 방향성 역시 제대로 설

정하지 못하고 혼란을 경험한다(이희선, 선우

현정, 2015).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성공이 이

후 안정된 직업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부모의 믿음과 반대의 양상을 보여준다. 따라

서 부모들은 학업성취에 대한 신념에서 벗어

나 자녀가 정체성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자율성 지지 환경을 제공해주고 양육태도 차

원으로 자녀의 학업적 성취를 지지해주어야 

한다.

동시에, 개인 혹은 교육기관 차원에서 높은 

학업성취압력과 취약한 정신건강 사이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탐색

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 형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조하정 등(2021)은 학업성취

압력과 물질주의의 관계에서 명확한 정체성 

글쓰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업성취압력과 기질적 물질주의는 정적 상관

관계에 있었는데, 정체성 명확성 글쓰기 조작

이 참여자들의 상태 물질주의를 감소시켰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했던 

순간을 상기하는 것이 외부로 향했던 시각을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여 상태 물질주의를 감

소시킨 것이다. 이 연구는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물질주의를 단기적으

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기에 개인 스

스로 자기성찰과 탐색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

하려는 노력은 학업성취압력의 부정적 영향력 

또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

다. 나아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정체성 탐

색을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정체성 발달에 미치

는 효과는 이미 보고된 바가 있는 만큼(서영

숙, 최은정, 정추영, 2017)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해 자기관이 불투명해지고 삶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된 사람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

과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삶의 방향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청년들

의 정신건강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

이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자녀가 지각한 

압력 수준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부모

의 압력 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 

내에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다룬 논문들은 

자녀가 지각한 학업성취압력을 변인으로 주로 

사용하였다(김지근, 김나래, 2020; 남상필 등, 

2012; 서문화, 윤미선, 2021; 선혜연, 오정희, 

2013; 이선미, 주영아, 2019; 조하정 등, 2021; 

추상엽, 임성문, 2008). 따라서, 부모의 학업성

취압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실제 행동과 자녀

의 지각 수준을 측정하여 교차 검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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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에게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 차원의 학업성

취압력과 함께 자녀에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

동하는 양육태도 차원의 학업성취압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육행동에 초점을 둔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 사이

를 정체성의 부정적 측면이 매개하였지만, 지

지와 관심의 차원인 양육태도 개념의 학업성

취압력이 고려된다면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녀

의 정신건강의 사이에서 정체성 발달의 긍정

적 측면의 매개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다

시 말해, 양육태도 차원의 학업성취압력을 지

각한 자녀들은 명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

는 곧 긍정적 정신건강으로 이어지는 메커니

즘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각한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을 자기보고적 방식으로 1회에 거쳐 

측정하였다. 이러한 횡단연구를 기반으로 부

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자녀의 정체성 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는 어렵다. 따라서 추후 종단연구를 통해 시

간 흐름에 따른 변수 간 관계 변화성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의 부정적 측면을 우울을 통해서만 

측정하였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신병리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을 기반으로 정신병리를 선별한 

기존 용례(김현정, 고영건, 2012; 백인규 등, 

2019; 신현숙, 2021; 이승연, 안소현, 2018; 

Keyes, 2007; Keyes et al. 2010)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도 다양한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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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on Effect of Identity Development between Perceived

Parent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s and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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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 of identity development between perceived 

parent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PPAAP) and mental health. Specifically, we examined whether 

the relation between PPAAP and mental health is mediated by the positive or negative aspects of 

identity development. Participants were 110 Korean college students. They completed online self-report 

questionnaires that included PPAAP, identity development, personal well-being, and depression. We found 

that PPAAP was negatively related to personal well-being and positively related to depression. Moreover, 

the relation between PPAAP and mental health was mediated only by the negative aspects of identity 

development. In other words, PPAAP was related to the negative aspects of identity development, which, 

in tur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that it 

proposed identity development as a mediator between PPAAP and mental health and found that the 

negative, not positive, aspects of identity development mediated the relation. We suggest that institutional 

interventions that help develop identity can be an effective way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PPAAP on mental health of children living in the highly competitive Korean society.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identity development, psychological well-being, satisfaction with life, 

depression, mediation effect


